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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아프리카에 오일머니 쏟는다!
석유산업 포함 150억달러 투자 … 두바이는 나이지리아에 에너지 투자

중동 산유국들이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투자를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다

미국의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선진국의 대부분이 경기침체 국면에 접어들어 해외투자가 급감하는 시

점에서 중동의 오일머니가 아프리카 지역으로 집중되고 있다고 전했다.

아프리카는 세계인구의 12%를 차지하고 있지만 해외직접투자액에서 아프리카의 비중은 3%에 불과할 정도

로 불모지였다.

하지만 두바이 소재 걸프리서치센터에 따르면, 중동 산유국들은 2007년에서 2008년 중반까지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에 150억달러를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이 10년간 아프리카 지역에 400억달러를 투자한 것에 비하면 엄청난 규모로 중동 산유국들은 주로 아프

리카의 석유산업을 비롯해 지하광물, 항구, 농업, 통신 산업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두바이 정부 소유의 최대 지주기업인 두바이월드는 2009년 1월 나이지리아와 수십억달러 규모의 에너지사업

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고, 카타르는 2008년 12월 케냐에 35억달러에 달하는 항구 및 해안도로 건설사업을

제의했다.

물론 국제유가 하락과 두바이 부동산 가격 폭락 등으로 중동 산유국의 사정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상황이

더 이상 나빠지면 중동 산유국의 아프리카 투자가 재검토될 가능성도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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